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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시를 쓰는 이유

김 정 자(시인)

들숨 날숨

숨을 쉬 듯

마음의 호흡을 해야겠기에

시를 쓴다

타의든 자의든

세상의 일들을

들숨으로 받아들이고

날숨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그 호흡이

시가 되기에

나는 

사를 쓴다.

육신이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다. 육신이 들숨 날숨

으로 호흡을 한다면 마음도 그에 버금가는 행위를 들숨 날숨으로 비유할 수 있다. 마음은 느

끼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여러 가지 감각을 갖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매체와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 세상의 일들은 들숨으로 받아들여 날숨으로 흘려보내야 비로소 시가 

된다고 했다. 시를 쓰는 작업이야말로 마음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비우고 깨끗이 청소할 

수 있어 그야말로 윤택한 삶과 맑은 영혼까지 영위할 수 있기에 시를 쓰는 이유를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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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경영의 힘

                                                                     윤 연 모(수필가)

요즈음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시간 경영’의 중요성이다. 교실에

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으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다. 

가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듣던 시간 경영에 대한 철학을 들려준다. 무릇 대가들의 성

공 비결은 시간 경영의 철학에 있다.

삼 년 전 겨울에 병원 침상에 누워 있을 때가 있었다. 사람의 희망은 극과 극을 꿈꾸

던가. 아침마다 텔레비전을 틀면 캔디스 부쉬넬의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

가 방영되어 시트콤 한 편씩을 보았다. 좌충우돌하는 여자 친구들의 이야기로 우리와 

다른 성문화, 그녀들의 자유분방한 사고,  성문제를 다루는 솔직한 자세에 쿡쿡쿡 웃으

며 공감하였다. 그리고 낮에는 피터 드러커 교수의 『자기경영 노트』라는 책을 보며 독

서하는 기쁨에 푹 빠져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소일거리가 나에게 색깔은 다르지만 따분

한 일상에 즐거움을 주었다. 

경제신문 지면을 통해서 1998년에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를 알게 되었

다. 그는 지식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지식이 없는 국가와 사회는 망한

다.”고 하여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나 또한 이 지구상에 사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말에 공감하였다. 지식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 지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시간을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대석학인 그

가『자기경영 노트』라는 방대한 책을 펴내었다. 그는 유능한 경영인들을 관찰, 분석하

여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공통점을 알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 경영’이다.     그는 

이 책에서 수십 년 간의 연구와 관찰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 요소를 분석하여 일

을 잘 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과 그에 따른 습관을 정리하였다. 피터 드러커는 일 잘

하는 사람의 습관을 시간, 성과, 강점 활용, 업무 우선순위 결정, 의사 결정이라는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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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우리 사남매가 어릴 적부터 “시간은 금과 같이 귀한 것이야. 금이나 다이아몬드

는 백화점에서 팔지만, 백화점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이란다. 성공하고 싶

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써라.”라고 시간 경영의 중요성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하여 주셨다. 일요일 아침이면 아버지는 우리 사남매에게 집에서 가까운 구립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도록 권유하셔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밤

에 우리 사남매가 공부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주무시지 않고 옆에서 책을 보며 모범을 보이

셨다. 또한 저녁에 시간표를 다 챙겨놓은 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을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지키도록 유도하셨다. 아버지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습성을 몸에 익히도록 가르

치셨던 것 같다. 

보고 듣는 것이 교육이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상이 나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작용하

는 것을 보고 가끔 깜짝깜짝 놀란다. 그리고 피터 드러커와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영향을 준 

것 중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바로 이러한 ‘시간 경영’의 철학이다. 그래서 우리 반의 급훈

으로 ‘시간 경영, 성취의 기쁨’이라고 교실 게시판의 한가운데에 크게 붙여 놓았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들었던 시간경영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귀한 보석을 나누

어주는 마음으로 가끔 들려준다. 듣는 순간에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호기심과 공감으

로 한순간 더욱 작열한다. 나 또한 학생들의 이러한 변화에 행복을 느낀다.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으므로 시간을 가치 있게 써야 하지 않겠는가. 아이들에게 시

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의 연금술사가 되고 싶다. 또한 내가 시간 경영을 잘할 

때에 아이들도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것이다. 흔히 ‘사랑’이나 ‘성취’를 인생의 화두로 잡는

다. 이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하고 싶다면 ‘시간 경영’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싶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간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는 달라질 

것이다. 시간이란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값진 자산이며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내

는 무형의 보물이다. 시간!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금 시간을 충실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